
시편 제11편
신성근 신부

제11편은 다윗이 자신이 받는 고통 중에서 하느님께 부르짖는 ‘신뢰시편’이다.
   1사무 18-19에 보면 사울이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끼지만(3절),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드러낸다. 

1. (10) [지휘자에게. 다윗]
   주님께 나 피신하는데
   너희는 어찌 나에게 말하느냐?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1)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필리스티아까지 도망가고, 요나탄의 도움을      
      받아 피신하면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신뢰를 놓지 않는다(1사무19장 참  
      조). 다윗은 그곳으로 피하면서도 항상 주님께서 자신을 보호해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2) 다윗 주변 사람들은 피신하는 다윗을 보며 산으로 도망치라 한다. 새들이 산으  
      로 날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멀리 안전한 숲속에 숨으라고 아우성치다.   
 * 시편 141,8 : 정년 주 하느님, 제 눈이 당신을 향합니다. 제가 당신께 피신합니다.  
                제 영혼을 쏟아 버리지 마소서.
        55,7-9; 제가 생각합니다. ‘아,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를 지녔다면 날아가 쉬  
                련마는, 정녕 멀리 달아나 광야에 머물련마는, 폭풍의 세찬 바람 피  
                하여 은신처로 서둘러 가련마는’

2. 보라,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메겨
   마음 바른 이들을 어둠 속에서 쏘려 한다.

   1) 사울은 이유도 없이 시기와 질투로 숨어서 다윗을 죽이려 한다.
   2) ‘어둠 속’은 악인들의 활동무대로 ‘마음 바른 이들’ 곧, 무죄한 이들을 악인들은  
      공격한다.
 * 시편 37,14 : 악인들이 칼을 빼 들고 활을 당겨 가련한 이와 불쌍한 이를 쓰러뜨  
                리고 옳은 길을 걷는 이들을 죽이려 하는구나.

3. 바탕까지 허물어지는데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으랴?”

   1)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악인들과 손을 잡는다. 결국은 정의가 무  



      너지고 주님을 믿는 선한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2)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안전하다는 숲속의 동굴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오직 주  
      님만이 안전한 피난처이시다.
  
4.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궁전에 계시고
   주님의 옥좌는 하늘에 있어
   그분 눈은 살피시고
   그분 눈동자는 사람들을 가려내신다.

   1) 다윗은 정의가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성전에서 하늘  
      을 향하여 기도하였다. 다윗은 천지의 창조주, 절대자이신 주님께 대한 믿음   
      을 고백한다. 
   2) 주님의 눈은 사람을 살피시며,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가려내신다. 사람은 주님    
      의 눈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

 * 신명 26,15 : 당신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보시어,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에게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도 복을 내려 주십시오.
   마태 5, 34 :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   
                이기 때문이다. 
   하바 2, 20 :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다. 온 세상은 그분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5. 주님께서는 의인도 악인도 가려내시고
   그분의 얼은 폭행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1)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 주님의 속성은 선 자체이시기에, 악은       
      미워하시고 의인을 보시고는 기뻐하신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  
      신다. 주님의 미워하심의 결과는 심판이다. 
   2) 주님은 사울과 다윗을 지켜보셨다. 사울은 어둠 속에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    
      는 악한 행동을 하였다. 결국, 주님은 악한 사울 왕을 폐위하셨다.  

6. 그분께서 악인들 위에 불과 유황의 비를 그물처럼 내리시어
   타는 듯한 바람이 그들 잔의 몫이 되리라.

   1) ‘불과 유황의 비’는 주님의 심판으로, 물고기가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하듯이 그  
      누구도 주님께서 쳐놓은 심판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



   2) ‘잔’은 하느님께서 악인들의 몫으로 결정하시어, 그들이 ‘마셔야’하는 벌을 가리  
      킨다.1) 곧 ‘잔’은 악인 각자가 받을 몫이며, 하느님은 악인의 몫을 알고 계신   
      다.
 * 창세 19,24 : 그때 주님께서 당신이 계신 곳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  
                을 퍼부으셨다.
   에제 38,22 : 나는 흑사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겠다. 또 그와 그의 군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민족들 위로 폭우와 큰 우박, 불과 유황을 퍼붓겠다.
   예레 25,15 : 너는 이 분노의 술잔을 내 손에서 받아라.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 잔을 마시게 하여라.  

7. 주님께서는 의로우시어 의로운 일들을 사랑하시니
   올곧은 이는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리라.

   1)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의로운 일을 사랑하시고, ‘올곧은 이’ 곧 의로운   
      이에게 최고의 상을 주신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는  
      가? 
   2) 의로운 자, 정직한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 곧,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 1코린 13,12ㄱ :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 이 세상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시어 심판
하실 것이다.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고 다윗처럼 끝까지 주
님을 신뢰해야 한다. 곧, 도피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주님께 피신하며 의지해야 한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 눈길로 우리를 살피시고, 끝날에는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은
총을 주실 것이다. 끝.

1) 주석 성경 ‘시편’, 71쪽, 각주 6.


